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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시공후 10∼15일간은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준다. 여름철 고온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루 1∼2회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준다. 모든 관수는 가능한 한 오전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잔디깎기
잔디의 적정예고(刈高)는 2∼3㎝이며, 용도에 따라 예초빈도를 달리하나 일반용도는 월 1∼2회 실시하면 된다.  만일 장기간 예초를 못하여 지나치게 자란 경우에는 일시에 짧게 예초하지 말고 수일에 걸쳐 서서히 예고가 낮아지도록 예초기의 예고를 조절해가면서 여러차례 예초하여야 한다. 전체 초장의 1/3이상을 일시에 예초할 경우에는 잔디의 생육에 장애를 초래하여 상태가 불량해지므로 잦은 예초와 적정예고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시비
시공 후 약 1개월 경과 후 입제복합비료를 평당50g정도 고르게 뿌려준다. 이후부터는 잔디엽면의 녹색이 엷어지면 비료를 뿌려준다. 복합비료를 뿌려준 후에는 항시 물을 충분히 뿌려주어 비료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들잔디는 최소한 1년에 2회 (봄, 가을)실시하되 늦가을의 시비는 겨울철 동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병충해방제
잔디에 병이 발생되면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연간 3∼4회 정도의 예방적 방제를 실시하면 병이 없는 건강한 잔디밭을 유지할 수 있다. 방제의 세부 실시요령에 대하여는 방제약 전문 취급점에 반드시 문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